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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changes in the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Korean 

adults due to COVID-19 using the results of the 2019 and 2021 adult household 

member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s. In the weight and BMI analysis results, 

both men and women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2021 compared to 2019 (male; 

p<0.01 female; p<0.001). The frequency of breakfast skipping was found to increase 

with none and over 5 times. As for interest i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portion of ‘not interested’ and ‘average’ responses decreased, while the proportion 

of those who responded ‘interested’ increased (p<0.01). The rate of eating out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in 2021 compared to 2019. As a result of the 

eating lifestyle analysis, the taste seeking type, quality safety seeking type, and health 

seeking type also showed an increase in 2021 compared to 2019, and a significant 

level was confirmed. In the purchasing competency index, the use of labeling for 

agricultural products, use of agricultural food information, and agricultural food 

purchasing environment items all showed significantly improved results in 2021 

compared to 2019, and the eating competency index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healthy eating and traditional eating habits.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suggest 

directions for establishing food marketing strategies and dietary education for adults in 

the event of a futur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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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분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마케팅 분야에서 적용되고 사회 

전체에 대한 거시적 분석보다는 사회를 세분화하

는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사람

들이 가지는 식생활 전반에 걸친 가치와 문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식습관 및 식품소비행태에 영

향력이 강하여 집단의 식생활 욕구 및 식행동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식품소비행태와 관련되어 이용 

된다[2, 3].

전 세계적으로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

라는 유례없는 팬데믹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었

다. 정부 방역수칙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

대면 문화 확산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를 

가져왔고[4], 가정에서의 장시간 생활은 휴대폰 및 

TV 시청과 같은 정적인 활동시간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수면 변화와 관련하여 

건강수준을 악화시켰다[5, 6]. COVID-19 팬데믹

은 식행동과 식품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식사와 간식 섭취량 및 건강식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였고[7],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및 모

바일 쇼핑을 통한 식품구매가 많아졌으며[8], 외식

의 형태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이용 대신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이용을 통한 가정 내 식사가 급증하였

다[9, 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1년 성인가구

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COVID-19

의 장기적 확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품소

비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성인 

대상의 식품마케팅전략 수립과 식생활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2.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나이, 

월수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키, 몸무게, BMI, 건강관

심도,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식생활 행태

식생활 특성에서는 아침 결식횟수, 알코올섭취

빈도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5점 리커트척도로 조

사된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

한 관심도를 3점 리커트 척도(1점: 관심없다, 2점: 

보통이다, 3점: 관심있다)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친구/동료/지인들)의 

외식행태는 외식여부, 외식빈도, 1회 외식비용, 외

식이유, 외식 시 지인 또는 온라인 추천정보 활용여

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이용여부를 활용하였다.

2.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2021년도에 추가된 1항

목을 제외하고 2019년도 조사와 공통된 14항목을 

가지고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총점은 

70점이다.

2.5 농식품 소비자 역량지수

농식품 소비자 역량지수는 농식품 구매역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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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역량, 소비자 시민역량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

식품 구매역량지수에는 농식물 표시이용(8문항)과 

농식품 정보활용(6문항)이 있고, 소비자 식생활역

량에는 농식품 구매환경(4문항), 건강한 식생활(10

문항), 안전한 식생활(4문항), 전통 식생활(4문항) 

요소로 되어있다. 농식물 피해구제역량지수에는 

소비자의 권익(8문항), 소비자의 책임의식(8문항), 

소비자의 문제해결(4문항)이 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1점: 전

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단위별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코로나 

전후에 따른 분석 시에 명목과 순위척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독립성 

검정을 하였다. 비율척도는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평균값의 차이

를 검정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특성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성

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때 

요인의 수는 고유치 1.0 이상을 하였고, 요인적재

량은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나타내었다. 

4. 결 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 나이, 월수

입에 대한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

은 2019년과 2021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대상자의 나이는 2021년이 2019년보

다 0.8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월수

입은 300만 원 미만은 비율이 증가한 반면 300만 

원 이상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p<0.001).

4.2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요인으로는 키, 몸무게, BMI, 건강관심

도,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몸무게 분석결과에서 남자와 여

자 모두 2019년보다 2021년에 유의적으로 늘어난 

결과를 보였으며(남; p<0.01 여; p<0.001), 이는 

BMI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남; p<0.01 

여; p<0.001). 건강에 대한 관심도(p<0.001)와 개

인적인 건강상태(p<0.05)에서도 유의적으로 증가

한 결과를 보였다. 

Variables
2019

(n=6,176) 
2021

(n=6,355)
P-value1)

Gender

0.384  Male 2,783(45.1) 2,846(44.8)

  Female 3,393(54.9) 3,509(55.2)

Age (years) 48.8±14.0 49.4±14.2 0.021

Monthly income (thousand won)

0.000

  <1,000 1,067(17.3) 1,174(18.5)

  1,000∼< 2,000 1,419(23.0) 1,495(23.5)

  2,000∼< 3,000 1,728(28.0) 1,970(31.0)

  3,000∼< 4,000 1,103(17.9) 1,022(16.1)

  4,000∼< 5,000  545( 8.8)  431( 6.8)

  ≥5,000  314( 5.0)  263( 4.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E.
1)
P-values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ing 
χ2test or general linear model F-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ot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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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식생활 행태

2019년과 2021년의 식생활행태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아침 결식횟수, 알코올섭취빈도를 분석하

였으며, 국내농산물과 지역생산식품, 친환경 농산

품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식습관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아침식사 결식횟수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5회 이상’의 결과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양극화된 결과를 보였고, 1~4회의 결식횟수는 

2019년보다 2021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p<0.001). 알코올섭취 횟수 분석에서는 전체 범위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국내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 없다’와 ‘보통

이다’의 결과가 감소한데 반해 ‘관심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증가하였으며(p<0.01), 지역농산물((p<0.05)과 

친환경 농산물(p<0.01)에 대한 관심도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본인의 식습관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보다 2021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Variables
2019

(n=6,176) 

2021

(n=6,355)
P-value1)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0.000

  None 3,590(58.2) 3,941(62.0)

  1∼2times 1,225(19.8) 1,099(17.3)

  3∼4times  796(12.9)  590( 9.3)

  ≥5times  565( 9.1)  725(11.4)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0.000

  None 1,490(24.2) 1,849(29.1)

  <1 time/month  528( 8.5)  627( 9.9)

  1-2 times/month 1,834(29.7) 1,825(28.7)

  1 time/week 1,438(23.3) 1,344(21.1)

  ≥2 times/week  886(14.3)  710(11.2)

Interest i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0.002
  Not interest  331( 5.3)  280( 4.4)

  Normal 2,654(43.0) 2,616(41.2)

  Interest 3,191(51.7) 3,459(54.4)

Interest in local agricultural products

0.010
  Not interest  540( 8.7)  640(10.1)

  Normal 2,923(47.4) 3,054(48.0)

  Interest 2,713(43.9) 2,661(41.9)

Interest in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0.007
  Not interest  821(13.3)  939(14.8)

  Normal 3,009(48.7) 3,151(49.6)

  Interest 2,346(38.0) 2,265(35.6)

Satisfaction with current eating habits

0.000
  Dissatisfied  116( 1.9)   67( 1.1)

  Normal 2,157(34.9) 1,900(29.9)

  Satisfied 3,903(63.2) 4,388(69.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values was analyzed by complex sampling 

χ2test.

Table 3. Changes in dietary behaviors by COVID-19

Variables
2019

(n=6,176) 
2021

(n=6,355)
P-value1)

Hight (cm) 

  Male 173.8±4.6 173.9±4.4 0.382

  Female 159.8±4.4 160.0±4.3 0.093

Weight (kg) 

  Male 70.9±7.0 71.4±6.6 0.003

  Female 57.1±6.0 57.8±6.0 0.000

BMI (kg/m2)

  Male 23.4±2.0 23.6±2.0 0.003

  Female 22.4±2.4 22.6±2.5 0.000

Interest in health status

0.000

  Not interest   99( 1.6)   67( 1.1)

  Normal 1,790(29.0) 1,865(29.3)

  Interest 4,082(66.1) 4,062(63.9)

  Very interest  205( 3.3)  361( 5.7)

Subjective health status

0.043
  Poor  152( 2.5)   174( 2.7)

  Normal 2,093(33.9) 2,025(31.9)

  Good 3,931(63.6) 4,156(65.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E.
1)
P-values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ing χ

2test or general linear model F-test.

Table 2. Changes in health-related factors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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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습관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서 제

시하였다. 분석결과 외식의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는 1회 미만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3회 

이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4회 이상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1회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2019년은 18.8

천 원으로 나타난데 반해 2021년에는 17.5천 원

으로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p<0.01). 외식 이유로

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10% 감소하였

고, ‘집에서 조리가 힘들어서’가 7.3% 감소하였으

며, 식사준비에 문제가 있어서와 특별한 날을 기

념하기 위해서가 각각 1.1%, 1.6% 감소하였다

(p<0.001). 외식 시 친구 또는 온라인 추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 이

용 빈도 역시 감소하였다.

4.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맛추구형, 품질안전추구형, 건강추구형 또한 2019

Variables
2019

(n=6,176) 

2021

(n=6,355)
P-value1)

Eating out

0.000  Yes 5,537(89.7) 5,140(80.9)

  No  639(10.3) 1,215(19.1)

Frequency of eating out

0.000

  <1 time/month  199( 3.6)  241( 4.7)

  1-2 times/month 2,229(40.3) 1,956(38.1)

  1-3 times/week 2,120(38.3) 1,682(32.7)

  ≥4 times/week  989(17.8) 1,261(24.5)

Eating out cost per one time (thousand won) 18.8±15.5 17.5±12.2 0.000

Reason for eating out

0.000

  To eat delicious food 2,546(46.0) 1,851(36.0)

  Difficulty eating at home 1,303(23.5) 1,582(30.8)

  Trouble preparing meals  416( 7.5)  440( 8.6)

  For a special day (celebrating, gathering, travel etc.) 1,272(23.0) 1,267(24.6)

Use of friends or online recommendation when eating out

0.000
  Do not use 2,161(35.0) 2,395(37.7)

  Sometime 3,286(53.2) 3,337(52.5)

  Often use  729(11.8)  623( 9.8)

Use of food delivery or take-out

0.000  Yes 2,871(46.5) 2,605(41.0)

  No 3,305(53.5) 3,750(59.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E.
1)
P-values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ing χ2test or general linear model F-test.

Table 4 Changes in personal eating out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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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2019

(n=6,176) 

2021

(n=6,355)
P-value1) Factor

loading
Communalities

Eigen 

values

(% of 

variance)

Taste-seeking 
type

I lightly eat bread or fruit rather than 
cooked rice at breakfast

3.0±1.02) 3.0±1.1 0.001 0.664 0.543

2.248
(19.175)

I tend to buy small packaged or 
pre-processed products when 
buying food

3.2±1.0 3.2±1.0 0.382 0.673 0.564

I like different taste, so I change my 
menu often

3.3±0.9 3.3±0.8 0.000 0.629 0.470

I value taste when I choose foods 3.6±0.8 3.6±0.7 0.000 0.532 0.498

I like to try eating new foods 3.4±0.8 3.5±0.8 0.002 0.623 0.463

3.3±0.6 3.3±0.6 0.017

Quality·safety
-seeking type

I tend to consider calorie and 
nutrients when I eat food 

3.4±0.8 3.4±0.8 0.491 0.523 0.422

2.684
(19.175)

I tend to compare prices from 
several companies for the same 
kinds of food product

3.4±0.8 3.4±0.8 0.095 0.655 0.483

I check the prices versus qualities 
when I buy foods

3.3±0.8 3.4±0.8 0.018 0.754 0.594

I tend to make a purchase list in 
advance when buying food 

3.2±0.9 3.3±0.8 0.037 0.719 0.534

I consider safety rather than price 
or taste when choosing food 

3.4±0.8 3.5±0.7 0.000 0.491 0.461

I tend to purchase HACCP and 

GAP-certified products
3.3±0.8 3.4±0.7 0.000 0.547 0.411

3.3±0.6 3.4±0.5 0.000

Health-seeking 

type

I select foods for my health 3.4±0.8 3.7±0.8 0.000 0.559 0.432

1.868

(13.344)

I tend to eat regularly 3.6±0.9 3.7±0.83 0.000 0.639 0.457

I do not eat foods that are suspected 
of spoiling.

3.7±0.8 3.8±0.8 0.000 0.680 0.468

3.6±0.6 3.7±0.6 0.000

Mean±S.E. (Total score : 70)
47.2±6.4

(3.4±0.5)

48.0±6.0

(3.4±0.4)
0.000 48.57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E.

P-values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ing χ2test or general linear model F-test.

KMO and Bartlett's test 0.833(p<0.001)

Table 5. Changes in food-related lifestyle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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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 2021년도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유

의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맛추구형의 경우 밥 

보다는 가벼운 빵이나 과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

아졌으며, 새로운 맛을 좋아하는 경향과 음식선택

에서 맛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경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품질안전추구형은 식품 선택 시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목록을 작성하며, 맛

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HACCP 및 GAP 인증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뚜렷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추구형에서는 

식품선택에서 건강을 우선시하는 경향과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상한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경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4.5 농식품 소비자 역량지수 

농식품 소비자 역량지수는 구매역량지수, 식습

관역량지수, 그리고 농식품 피해구제 역량지수 3

가지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구매역량지수에서는 농식품에 대

한 라벨링 사용, 농식품 정보활용, 농식품 구매환

경 항목에서 모두 2019년보다 2021년에 유의적

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식습관역량지수는 

건강한 식생활과 전통적인 식생활 점수가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5. 고 찰

성인의 건강에 있어 식습관은 만성질환을 예방

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11].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의 

장기화는 생활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생

활라이프스타일 변화에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12].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와 이후인 2021년도의 식품소비

행태 결과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요인의 변화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부 방역수칙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

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

Category Sub-category Score
2019

(n=6,176) 

2021

(n=6,355)
P-value1)

Agrigood purchase 

competency index

Use of labeling for agrifood (8) 40 28.3±4.1 28.6±3.8 0.000

Information utilization for agrifood (6) 30 20.8±3.5 20.9±3.3 0.016

Purchasing environment for agrifood (4) 20 14.6±2.0 14.8±2.0 0.000

Eating habit competency 

index

Healthy dietary life (10) 50 36.4±4.6 36.6±4.3 0.047

Safe dietary life (4) 20 14.4±2.1 14.4±2.1 0.834

Traditional dietary life (4) 20 14.5±2.2 15.2±2.1 0.000

Agrifood damage relief 

competency index

Consumer rights (8) 40 28.5±4.0 28.5±3.9 0.767

Consumer responsibility (8) 40 29.0±3.5 28.9±3.4 0.233

Consumer problem solving (4) 20 14.0±2.2 13.9±2.3 0.3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1)
P-values was analyzed by general linear model F-test.

2)5-point Likert scale, from 1 (very disagree) to 5 (very agree)

Table 6. Changes in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index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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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생활 형태 변화는 

불가피하였다[13,14]. 이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가

정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를 초래하였고, 자연스럽

게 활동반경의 감소로 이어졌다[15]. 그 결과 휴

대폰 및 TV 시청과 같은 정적인 활동시간을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및 수면습관 등 

건강습관을 악화시켰다[5, 6]. 

본 연구결과를 보면, 아침식사 결식횟수가 감소

한 인구와 결식횟수가 증가한 인구가 함께 늘어나

는 결과를 보여 식습관이 규칙적으로 변화한 대상

과 불규칙적으로 변화한 대상이 동시에 증가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의 연구결과[16]를 보

면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젊은 성인의 결식률

이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체중 증

가, 비만, 대사증후군 들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중

요한 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7], 

이러한 이유가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BMI가 증

가된 결과를 보인 것에 작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보건 센터, 체육관, 

수영장 및 공원 등 공공 시설 등은 검역 강화로 

인해 휴관하거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사회

적 환경의 변화는 대상자들의 BMI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18]. 

반면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역시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외식비율의 변화에

서도 외식보다 내식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

한 것 보다 내식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

황에 의해 외식을 하는 이유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

해 외부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된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분석결과에서는 맛추구형, 

품질안전추구형, 건강추구형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도에 증가

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인 대상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대학생에서 웰

빙추구 라이프스타일 집단에서 좋은 식습관을 가

지고 있었고, 음료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았으며, 

우유 및 유제품 섭취와 차류 선호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19]. 또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배

달음식 소비성향에도 영향을 주어서 편의·경제 

추구군에서 배달음식 주문횟수와 배달음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COVID-19와 관련해서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안전추구형, 건강추구형 요인이 HMR (Home 

Meal Replacement) 제품 편리성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재구매의도 요인에는 경제추구형, 미각추

구형, 합리추구형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21]. 이처

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9년과 2021

년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단편적

인 연구 분석을 하였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코로

나-19 전후 상황에 대한 식생활 행태와 식생활라

이프스타일 변화를 분석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

구라고 판단된다. 교통의 발달로 전염성 질환의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

한다면 본 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식생활 지침 마련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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